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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까지 3회에 걸쳐서 parametric tool의 정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회부터는 약속드렸듯이 parametric tool이 실제 건축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각 회별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는 큰 그림상에서 parametric tool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를 구분하고 정의 내린다는 것은 마치 연필과 종이가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디어를 medium을 통해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된 아이디어를 구축적인 방법으로 실

현해 나가는 전통적인 건축설계 프로세스의 틀에 입각해서 보았을때 parametric tool의 

사용은 아이디어의 표현과 실현이라는 두 극단의 어느 특정 한점만에 위치한다고 말하기

는 힘듭니다. 반대로 두 극단의 성격을 동시에 나누어 가진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형태가 생성되는 논리적인 바탕, 혹은 알고리듬이 없이는 형태를 생성할수 없

다는 parametric tool의 특성상 parametric tool의 사용은 어떠한 건축의 단계에 쓰이더라

도 항상 심미적, 공학적인 두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parametric tool이 디자인에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프로덕션에 사용되는지를 말하는 것

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회에 말씀드릴 프로젝트도 이러한 parametric tool

의 종합성 혹은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 곡면상의 직선

평행과 직선의 개념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와 더불어 변했다는것은 이러한 

geometry를 늘상 다루어야 하는 건축사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됩니

다. 공간상에 어떤 곡면이 있고 이 곡면위에 유클리드 geometry 직선의 개념에 상응하는 

선, geodesic이 존재할때 이 비유클리드 geometry상에 존재하는 어떤 (직)선은 유클리드 

공간상에 살아 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간의 눈에는 어쩌면 당연하게 직선으로 보

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평행의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

면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비유클리드 geometry상에서는 무수히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클리드의 공간 개념아래서 비유클리드 geometry상의 평행을 관찰해

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다른 평행의 개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fig.01]

문제의 시작은 평면과 곡면이 동시에 존재

하는 설계면 상에서 패널링을 위한 선들이 

곡면부분을 지나면서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fig.02/fig.03]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평면상

의 직선이 곡면으로 확장되는 순간 평면상

의 직선이 가지고 있는 직진성을 곡면상

에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어떠한 임의의 방법으로 유클리

드 직선과 비슷해 보이는 선을 비유클리드 

곡면상에 정의한다 하더라도 곡면의 곡률

로 인해 우리의 눈에는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이러한 선에 평행이 

되는 선을 그릴때 곡면의 곡률로 인해 그 

평행이 되는 선들은 더욱더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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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위의 선을 원하는 오

프셋 거리만큼을 반지름으

로 가지는 파이프로 만든후 

이 파이프가 곡면과 교차하

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비유클리드 곡면상의 선

을 유클리드 좌표체계로 

offset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주어진 선이 얼마만큼 

직선과 같아 보이느냐에 따

라 이러한 방법도 왜곡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

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인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로 돌아가자면, 결국 문제

의 본질은 어떻게 곡면상에

서 직선처럼 보이는 선을 

정의하는가 였습니다. 기본 

전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이었지만 불완전한 해결책

을 미분방정식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분방정식이 특정한 한 시

간과 장소에서의 물리적 화

학적인 거동을 기술함으로

써 전체적인 거동을 설명해 

주듯이, 만일 어떤 선이 아

주 짧아서 곡률에 상관없

이 직선으로 보일수 있다면  

Figure 6

Rhino를 다루어 보신 분

들은 곡면상에서 offset 

curve on surface를 통해 

커브를 얻게되면 두 선

사이의 거리는 면에 종

속이 된다는 걸 아실겁

니다. 즉 offset curve on 

surface를 통해 얻어진 

두 선의 거리는 surface 

uv 좌표상의 거리로는 

정확히 입력한 거리만큼 

벌어지지만 이를 world 

xyz 좌표상에서 측정해

보면 곡률에 의해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piping  method를 통해 해결될수 있습

니다. [fi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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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아주 짧은 선들이 tangent로 연속될 수 있다면 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

는 선 또한 왜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fig.05]

평면상의 직선이 곡면을 만나는 지점에서 그 직선에 탄젠트인 아주짧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곡면상으로 당깁니다(pull). 아주 짧다면 당기기 전의 직선과 당긴 후의 곡

선이 가지는 오차는 무시할만큼 작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곡선의 끝에서 탄젠트인 아

주 짧은 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면을 향해 당겨줍니다. 이런 과정을 면을 다 

채울동안 반복합니다. [fig.06]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라이노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행하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Grasshopper VB Script의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을 이용하여 이를 자동화 했습

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준이 되는 선과 곡면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설정하는 변수를 입력하면 

기준이 되는 선에서 설정된 길이만큼 탄젠트라인을 만들고 이를 곡면에 당겨주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듈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하되 선이 면의 다른 엣지에 도달하면 반

복을 멈추는프로세스입니다. [fig.07]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곡면상의 선과 파이핑을 통해 오프셋된 패널링 라인들은 기존의 라

인들 – 임의로 그려진 곡면상의 직선및 offset curve on surface 로 얻어진 평행라인들 – 

과 다르게 곧은 라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fig.08]

본 프로젝트에서 곡면상의 직선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앞에서 간략히 말한바 있지

만 미적인 요소와 구축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base geometry의 영향으로 특정부분의 선들이 왜곡되어 구부러져 보이는 실수와 같

은 미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각 패널들의 손쉬운 재단 및 평활도 유지를 위한 

구축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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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선을 곡면상으로 당깁니다(pull). 아주 짧다면 당기기 전의 직선과 당긴 후의 곡

선이 가지는 오차는 무시할만큼 작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곡선의 끝에서 탄젠트인 아

주 짧은 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면을 향해 당겨줍니다. 이런 과정을 면을 다 

채울동안 반복합니다. [fig.06]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라이노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행하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Grasshopper VB Script의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을 이용하여 이를 자동화 했습

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준이 되는 선과 곡면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설정하는 변수를 입력하면 

기준이 되는 선에서 설정된 길이만큼 탄젠트라인을 만들고 이를 곡면에 당겨주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듈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하되 선이 면의 다른 엣지에 도달하면 반

복을 멈추는프로세스입니다. [fig.07]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곡면상의 선과 파이핑을 통해 오프셋된 패널링 라인들은 기존의 라

인들 – 임의로 그려진 곡면상의 직선및 offset curve on surface 로 얻어진 평행라인들 – 

과 다르게 곧은 라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fig.08]

본 프로젝트에서 곡면상의 직선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앞에서 간략히 말한바 있지

만 미적인 요소와 구축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base geometry의 영향으로 특정부분의 선들이 왜곡되어 구부러져 보이는 실수와 같

은 미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각 패널들의 손쉬운 재단 및 평활도 유지를 위한 

구축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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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igure 8




